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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화학시장에 불어닥친 북태평양의 폭풍우가 언제 가실지 알 수 없는 안개판도가 계속되고 있다. 

IMF 경제위기에만 크게 흔들렸을 뿐 중동 국가들이 오일달러를 바탕으로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면서 몰고

온 광풍에도 끄떡없었고,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유럽을 휩쓸고 동남아시아까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별 탈이 없었

으나 2014년 가을부터 몰아치기 시작한 국제유가 폭락이라는 폭풍에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

다.

중동의 신증설 광풍과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무색하게 했던 한국이 국제유가 폭락이라는 세계적인 현상에 적응하지 못

하고 불황에 치를 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?

화학 강국이라는 일본은 아무렇지도 않고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새로운 산업중흥을 외치고 있으며 중국도 국

제유가 폭락의 후폭풍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 재정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전통적인 화학 강

국 유럽도 국제유가 폭락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.

미국은 물론 일본, 유럽, 중국도 국제유가 폭락에 따라 연료 및 원료 코스트가 크게 낮아져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

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 연료 코스트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고 화학원

료 코스트도 20-30% 수준 떨어졌으니 당연할 것이다.

그러나 국내 화학기업들은 국제유가 폭락을 반기기는커녕 경

영 전반이 적자로 돌아섰고 2015년 들어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

전환되지 않으면 대기업들도 살아남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

있다. 한마디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. 

군사는 미국, 경제는 중국, 정치는 일본에 의존해 살아간다는 

비웃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까닭일 것이다.

미국은 셰일가스·오일을 개발해 산업부흥을 외치고 있고, 일

본은 예리한 판단력과 열정적인 R&D투자를 바탕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범용제품 생산을 줄이고 차별제품 및 특수제

품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대응하고 있으며, 중국은 고도성장에 따른 그늘을 치유하기 위해 고도성장을 단념한 채 부정부

패의 사슬을 끊어내기에 여념이 없다.

그러나 한국은 시장이 급변하는 판국에도 안이한 경영자세로 일관하고 R&D투자에 소홀했으며 고도성장의 그늘을 치

유하는데도 실패했다.

화학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동의 신증설 폭풍을 스스로 해결하기라도 한 듯 무사안일로 일관했고, 

20년 전부터 중국수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건만 시늉에 그쳤을 뿐이다. 그리고 중국이 자급률을 급

격히 끌어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생산이 구세주라도 된 듯 범용제품 생산 확대에 열을 올린 나머지 생사를 장담

할 수 없는 판국이 되고 말았다.

2015년 들어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전환돼 석유화학제품 가수요가 발생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

아니나 일시적 현상일 뿐 정도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 인정해야 할 것이다. 그리고 중국의 자급률 제고에 대응할 수 

없다면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한국 화학산업은 운이 억수로 좋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무책임한 자세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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